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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 월 7 일과 8 일

에 스웨덴 파룬궁학원들이 

주말휴식일을 리용하여 스

톡홀롬시에서 진상활동을 

벌렸다. 한 화교로인이 미

소를 지으며 “중국은 당신

들이 있기때문에 희망이 있

다! 나는 영원히 당신들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7 월 1 일은 캐나다 국

경절 145 주년이다. 이날 

파룬궁학원들은 오타와 천

교에서 요고, 중국고대춤, 

신강춤, 사자춤, 천국악단

연출 등 정채로운 문예공연

을 하고 상서로운 5 조공법

을 전시하여 수천수만 관중

들의 호평을 받았다.  

 

 

 

 

 

 

 

 

지난 5 월 26 일. 오스

트레일리아 브레크진에서  

명절대시위행진을 거행했

다. 초청을 받은 천국악단, 

선녀대, 꽃차로 구성된 파

룬궁단체는 수천수만명 관

중들의 절찬을 받았으며 련

속 3 년동안  1 등상을 탔

다.  

 

이 숫자는 중공의 봉쇄를 돌파하여 명혜망에 

발표된 부분적인 안건사례숫자에 불과하다.  

‘610’은 각지의 법원을 조종하여 법률의 허

울을 내걸고 파룬궁수련자에 대해 불법적으로 판

결하고 로동개조를 시키며 야만적인 혹형을 감행

했다.  

‘610’은 파룬궁수련자들을 단위에서 제명하

고 월급과 퇴직금을 주지 않으며 집도 잃고 가족

도 잃게 하였다.  

중공의 ‘610’은 13 년동안 이렇게 잔혹하게 

파룬궁을 박해했지만 파룬궁은 더욱 강성해졌고 

파룬궁수련자들은 줄곧 평화적으로 박해를 반대

하고 진상을 이야기했으며 파룬궁은 100 여개 나

라와 지역에 널리 전파되였고 파룬궁의 ‘전법륜’ 

등 저작은 30 여종 언어로 번역되였다. 파룬궁수

련생들은 그야말로 선량하고 견인하며 중국에서 

정기를 회복하고 도덕상승의 희망이 되였다.  

정의감이 있는 모든 중국사람들은 ‘610’의 

죄악을 홀시하여서는 안되고 용허해서도 안된다. 

중공의 ‘610’은 나치 게슈타포의 죄범처럼 정의

의 추궁과 심판을 받고야 말것이다.  

1999 년 6 월 10 일, 중공 강택민집단은 파룬

궁을 박해하기 위해 전문적으로 이른바 ‘610’판

공실을 설립하고 한달 지난후 1999 년 7 월 20

일, 강택민집단은 대량적으로 선량한 파룬궁민중

들에 대한 박해를 시작한지 이미 13 년이 지났

다. 이 13 년동안 ‘610’은 모든 악한 짓을 다하여 

그 악명이 전세계에 자자하다. 독일 나치 게슈타

포처럼  ‘610’은 중국의 수치이며 죄악의 대명사

로 되였다.  

중공은 깡패조직보다 더욱 악독한 사악한 당

이며 정권을 잡은 허울을 쓰고 민중을 박해하는 

범죄활동을 감행했다. ‘610’판공실은 곧바로 정

권의 허울을 쓰고 설립된 불법조직이다.  

중공의 ‘610’은 방대한 범죄의 총집합체로 

중앙으로부터 성、시、현、구 및 기업과 사업단

위에 이르기까지 모두 ‘610’판공실을 설립하여 

강택민집단의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차단하며 육체상에서 소멸하고”, “때려죽여도 무

방하며 때려죽으면 자살로 친다”는 박해정책을 

집행했으며 오늘까지 3553 명 파룬궁학원이 박

해로 세상을 떴다. 

중공 ‘610’은 중국의 수치이며 죄악의 대명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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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머리가 검어졌다 
 

올해에 98 세인 나는 법을 

얻은지 이미 16 년이 되였다. 

법을 얻기 전에는 그는 

폐기종, 담낭염 등 10 여가지 

병이 있었다.  

매일 침대에 누워 입을 크

게 벌리고 거친 숨을 쉬면서 

살아가기 어려웠다. 파룬궁을 

련마한지 한달도 안되여 모든  

병들은 전부 사라졌고 돋보기안경을 쓰지 않아도 

되였으며 몸은 젊은이들처럼 튼튼해졌다. 자전거

를 타고 올리막길도 쉬지 않고 단숨에 올라갔다.  

나는 예전에 매년 의료비 수만원을 썼지만 

련공한 이래 16 년동안 병원에 가지 않아 의료비

를 한푼도 쓰지 않았다. 금년에 나의 흰머리는 

검게 변했다. 주위에 친우들은 나를 부러워하며 

“어떻게 몸을 보양했는가?”고 물었다. 나는 자랑

스럽게 말했다. “법륜공을 수련했기때문이다. 강

택민류망집단들은 파룬궁을 련마하지 못하게 하

지만 이렇게 좋은 공법을 어찌 련마하지 않겠는

가?”  

말기장암이 사라졌다 
 

나는 2011 년 5 월부터 수련을 시작한 대법

제자이다.  

금년초에 병원에서 의사들이 만기 장암이라

고 확진하고 나서 화학치료를 하라고 권했다. 파

룬대법을 수련하고 있는 집식구들은 화학치료를 

하면 생명을 좀 연장할뿐이지만 오직 파룬대법을 

수련해야만이 죽음에서 근본적으로 해탈할수 있

다고 나를 일깨워줬다. 이리하여 나는 대법음악

을 듣고 “파룬따파가 좋다. 진선인이 좋다”고 진

심으로 외웠다. 3 일후 나는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게 되였고 7 일후에 출원하게 되였다.  

출원후 10 여일동안 법공부와 련공을 시작

했다. 4 개월이 지난후 나의 말기장암이 사라지

고 몸은 매우 편안해졌고  

체중은 원상태로 회복되 

였다. 지금은 매일 법공부 

를 하고 련공을 하면서 동 

수들과 함께 세인들에게  

진상을 이야기했고  

‘3 퇴(퇴당, 퇴단, 퇴대)’하라고  

권고 하고 잇다. 나는 위대하고 자비로운 사부님

께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는바이다.  

 

연변박해소식 

■ 지난 4 월 25 일부터 7 월까지 8 가자림업국 

국보대대에서는 선후로 파룬궁학원 9 명을 

랍치했는데 그중 7 명이 륙속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장계금(张桂琴), 손모모는 믿음을 견지하고 

보증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여 백하간수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7 월 3 일, 파룬궁학원 안영희(安英姬), 

리호철(李虎哲)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이란 

세뇌반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5 월 18 일, 파룬궁학원 랑염매(郎艳梅)는 5 년

판결을 받고 장춘흑취자녀자감옥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6 월 9 일, 천교령림업국 송계화(宋桂花)

는 당지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왕청현림업국구류

소에 갇혀 박해를 받고 있다.  

■ 지난 6 월 5 일, 연길시국보대대 정철수, 리성

철 등 악경들이 파룬궁학원 예극영(芮克荣)을 랍

치하여 연길시구류소에 가두고 박해를 감행하고 

있다.  

■ 지난 6 월 2 일, 훈춘춘화림장 파룬궁학원 우

동규(于东奎)가 랍치되였다. 

■ 지난 5 월 4 일, 파룬궁학원 고장쇄(高长锁)는 

악경들에게 랍치되여 연길시로교소에 갇혀 박해

를 받고 있다. 

선악에는 보응이  

있는 법이다. 파룬따파 

를 적대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박해를 멈추고 자신의  

생명을 확보하기 바란다.  

  

파룬궁학원 왕효동을 석방하라
 

 

 

 

 

 

 

 

하북성 백두시부진주관툰춘 300 여호 촌민

들은 련명신에 지장을 찍어 백두시검찰원에 보내

여 악경들에게 불법 랍치당한 파룬궁학원 왕효동

은 좋은 사람이기에 그를 석방하라고 강력히 요

구했다.  


